
20100817 화쟁위 워크숍    

1

격 려 말 씀

지난 6월 초 종단 안팎의 큰 기대

속에서 화쟁위원회가 첫 걸음을 내디

뎠습니다. 우리 사회의 분열과 대립,

그리고 갈등을 불교의 화쟁사상에

입각해 풀어내고 상생의 길을 모색하자는

우리 종단의 원력을 드디어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이 같은 화쟁위원회의 활동은 다른

종교를 포함해 일찍이 우리나라 종교의

역사에서 그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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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종교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회와

대화를 나누고 사회적 실천에 나서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에 우리 종단이

앞장서 화답한 것입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화쟁위원회

활동에 참여해주신 도법스님을 비롯한

여러 스님과 재가 위원님들께 종단을

대표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두 달이 조금 넘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위원님들이 펼치신

활동은 종단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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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강과 봉은사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갈등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먼

걸음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화쟁위원회가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각과 해법을 도출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화와 이정표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열리는 <화쟁

사상과 사회갈등 해소>를 주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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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은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워크숍을 통해 우리 종단, 나아가

불교계가 화쟁사상에 대한 불교적,

사회적 의미와 개념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화쟁사상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담론과 해법으로 확산되었으면

합니다.

발제에 참여해주신 조성택, 이도흠

두 교수님과 워크숍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화쟁사상이 우리 사회의 나아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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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종단은 화쟁위원회의

활동이 반석에 올라설 수 있도록 모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갈등과 대립을

넘어 이 땅에 부처님의 자비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화합하는데

종단의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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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쪼록 화쟁사상을 공유하고 사회적

실천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좋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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